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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시간 바다영상‧물때 등 바다정보, 
‘안전해(海)’ 앱으로 한 눈에 본다

- 밀물 위험 알림, 해상 영상제공 등 새로운 기능 추가

국립해양조사원(원장 김재철)은 바다지도 기반의 안전정보 앱인 ‘안전해(海)’에
밀물 위험 알림 서비스 등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하여 11월부터 서비스를

제공한다.

2015년부터 서비스 중인 ‘안전해(海)’는 갯골정보, 이안류지수, 물때정보(조석),
레저활동 금지구역 등 해양활동에 유용한 안전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. 올해는

국민들이 해양활동 전에 해상 상황을 더욱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

△사용자 위치의 실시간 조석·조류정보 제공(11월 중순), △주요 해수욕장 및 해무

관측소 CCTV 영상(45개소) 제공, △밀물 위험 알림 서비스 등을 추가하였다.

특히, 필수 해양안전 정보와 해상 배경지도는 단말기 자체에 저장하여 바다 

위에서 통신 연결이 끊겼을 때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소형선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11월부터 전남 완도해역을 대상으로 인공위성 

자료 기반의 양식장 정보도 시범 제공할 예정이다.

국립해양조사원은 해양활동이 많은 어민들이 새로운 기능들을 유용하게 

활용할 수 있도록 전남‧경남 어촌 현장(8개소)을 방문하여 자세히 안내할

계획이며, 민간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.

김재철 국립해양조사원장은 “우리가 오랫동안 쌓아온 다양한 해양정보를 

국민들이 더욱 유용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서비스를 지속 

확대하고, 필요한 기능은 의견수렴을 거쳐 추가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.”라며,
“국민 여러분께서는 바다에 나가시기 전 ‘안전해(海)’ 앱으로 미리 정보를 확인

한 후 안전하게 해양활동을 하시길 바란다.”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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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1  안전해(海) 앱 업데이트 주요 기능

단말기 내 배경지도 저장 실시간 해상 CCTV 영상 표출

사용자 위치기반 해양정보 표출 물 때(조위) 알림



참고 2  어촌 홍보용 자료


